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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까지 수자원을 절약하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행동(green behavior)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Chang, 2013; Corral-Verdugo and Frías-Armenta, 2006; Flörke et al., 2013; Kim and Bae, 1991; Zhao et 

al., 2016). 소비자의 친환경적 행동(Green behavior)을 분석하는 가장 유명한 이론 중 하나인 Ajzen and Fishbein 

(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TRA)에서는 개인의 행위 의도는 소비자가 속한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주관적 규범에 의

한 태도로 인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소비자의 주관적 규범과 태도가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며(Lam, 199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소비자의 물 절약 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합리적 행위이론을 적용하기 위하여 물 소비자의 태도, 주관적 규범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가 물 소비자

의 행위의도와 마지막으로 실제 물절약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대한민국의 일

반 물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래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다룬 관계들뿐 아

니라 소비자의 물관련 주관적 규범과 물 절약행동, 소비자의 물 관련 태도와 물 절약행동,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물 

관련 주관적 규범과 물 관련 태도도 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적으로 앞의 세 가지 관계에 대하여서도 

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

2.1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합리적 행위이론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시행할 때의 기본적인 동기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으로, 개인의 태도

(attitude)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을 분석하면 개인의 행위의도(behavioral intention)를 파악할 수 있게 되

며, 이 행위의도가 개인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Montano and Kasprzyk(2015)에 따르면 합리적 행위이

론에서 의미하는 개인의 태도란 특정 행동을 이행했을 시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 또, 합리적 행위이

론에서 의미하는 주관적 규범이란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특정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공동체가 용인하는 어

떠한 행위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의미하는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이 이어지는 행위의도란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의미하며, 이 자유의지가 결국 소비자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Montano and Kasprzyk, 2015). 

본 논문에서는 Ajzen and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을 차용하여 일반 소비자의 “물 관련 태도”와 “물 

관련 주관적 규범”을 조사하고 “물 가치에 대한 행위의도”를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일반소비자의 “물 절약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2 물 관련 태도(Attitude)

합리적 행위이론(TRA)에 따르면, 개인의 행위 의도는 개인의 주관적 규범에 의한 개인의 태도로 인해 결정된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규범이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Lam, 1999). 때

문에 합리적 행위이론에서는 개인의 행위의도(behavioral intention)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개인의 태도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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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개인의 태도가 개인의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어떠한 개인은 개인의 주관적 규범에 

따라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결국 

금주라는 행위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물 관련 태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의 태도는 개인이 물 

절약 행동을 이행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절약 태도에 대한 연구가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지금까

지 연구들에서는 소비자의 물 절약에 관한 태도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훨씬 많이 진행되어 왔

으며, 물 절약 태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진행되어 왔다(Lowe, 2014).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에

서는 합리적 행위이론의 요소 중 하나인 물 관련 소비자태도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행위의도를 분석하고, 행위의도가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3 물관련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합리적 행위이론에 의하면 소비자는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ative)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를 해도 괜찮을지

를 판단하게 된다. 즉, 소비자의 주관적 규범이란 소비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를 둘러싼 사회적 공동체의 통념이나 인식 등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주관적 규범을 구성하

는 기준 적 요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얼마나 환경적인 지식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환

경에 대한 지식(environmental knowledge)이란 소비자가 환경과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

의 환경적 시각이 변화하고 상당한 생태학적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하며(Pagiaslis, 2014), 환경에 대한 지식이 환경 

친화적인 행동과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이전 연구들에 의해 증명되어 왔다(Hines et al., 1987; 

Pagiaslis, 2014). 특히 Bang et al. (2000)의 연구에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소비자의 태도와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두 요인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지식이 소비자의 환경지향적인 태도와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물과 관련된 주관적 규범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개인이 속한 사

회적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환경적 지식을 알아보고, 이러한 소비자의 주관적 규범이 어떻게 물 관련 태도와 행위의

도로 이어지고, 행위 의도가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H1: 소비자의 물 관련 주관적 규범은 소비자의 물관련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2.4 물 가치에 대한 행위의도

합리적 행위이론(TRA)에 따르면 소비자의 행위의도(behavioral intention)란 소비자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결

국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중간의 동기(motivation)이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요소이다. Ajzen and Fishbein 

(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개인이 자유로운 행위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이행했을 

때이다. 즉,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이 성립한 상황

에서 소비자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강할수록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동기가 되는 행위의도가 강해지게 되며, 소비

자의 자유의지에 의해 소비자의 행위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Ajzen and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

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이론을 돈독하게 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e.g., Lam, 1999; Lowe, 2014), 그 중에서도 

특히 Lam(1999)의 연구에서는 Ajzen and Fishbein(1980)의 이론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수자원 소비에 관한 연구



174  J Korean Soc Qual Manag  Vol. 49, No. 2: 171-181, June 2021

를 진행하여 수자원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Ajzen and Fishbein (1980)의 이론이 적용 가능

함을 증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가설을 제시한다.

H2: 소비자의 물 관련 태도는 물 가치에 대한 행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3: 소비자의 물 관련 주관적 규범은 물 가치에 대한 행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2.5 물 절약 행동

이처럼 이론적 기반을 활용하여 실제로 소비자의 물 절약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분야로서 농업분야를 제외하면 가정에서의 사용이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Florke et al., 2013), 가정에서의 수자원 사용은 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Aprile and Fiorillo, 2017). 

때문에 가정에서 개인의 물 절약 행동을 촉진한다면 세계적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부터 소비자의 친환경 행동(Green behavior)을 예측하여 촉진하기 위한 많은 연

구들이 있었으며(Aprile and Fiorillo, 2017; Florke et al., 2013; Lam, 1999), 그 중 합리적 행위이론은 소비자의 

행동 분석을 위하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증명된 이론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합리적 행위이론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물 절약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H4: 소비자의 물 가치에 대한 행위의도는 소비자의 물 절약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5: 소비자의 물 관련 태도는 물 절약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6: 소비자의 물 관련 주관적 규범은 물 절약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위에서 논의한 물 관련 태도, 물 관련 주관적 규범, 물 가치에 대한 행위의도, 그리고 물 절약 행동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기본적으로 다룬 3가지 관계에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3개의 관계를 추가하

여 설정된 가설 H1, H2, H3, H4, H5, H6를 바탕으로 관계를 분석하였다. H2, H3, H4의 경우 본래의 합리적 행위이

론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이며, H1, H5, H6는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요소 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

로 추측하여 원래의 모형에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3.2 설문문항

위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물 관련 태도, 물 관련 주관적 규범, 물 가치에 대한 

행위의도, 그리고 물 관련 행동에 대하여 설문문항을 설정하였다. 물 관련 태도에 관한 문항이 4개(Pagiaslis and 

Krontalis, 2014), 물 관련 주관적 규범에 대한 문항이 3개(Chang, 2013), 물 가치에 대한 행위의도에 관한 문항이 

2개(Lam, 1999) 마지막으로 물 절약 행동에 관한 문항이 7개(Corral-Verdugo and Frias-Armenta, 2006; P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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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1)로 총 16개 문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재 방법은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

으며 최소 1점(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최소 7점(매우 그렇다) 중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가정에서 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5월 13일부터 2020년 5월 27일까지 총 14일간 연구자가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구글 서베이를 이용하여 PC와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오프라인 조사는 설문지를 직접 인쇄하여 수기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16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그 

중 누락된 문항이 없고 성실하게 작성된 138명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에 적절한 표

본 수는 보통 측정항목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일반적인 구조방정식 분석의 표본 기준은 (1) 측정항목수의 5-10

배 이상(Peter, 1979), (2) 측정항목수의 5배 이상(Bentler and Chou, 1987), (3) 측정항목수의 4-10배(Hinkin, 

1995), 그리고 (4) 측정항목 당 최소 10명(Nunnally and Bernstein, 1994) 으로 제시 되고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

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델 표본 수는 138로 총 13개 측정항목의 10배 이상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25.0 통계 패키지와 AMOS 24.0 을 사용하

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4. 결  과

4.1 표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138명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67.4%, 여자가 

32.5%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본의 나이의 경우 25세 이하가 5.8%, 26-35세가 38.4%, 36-45세가 21.7%, 

46-55세가 11.6%, 그리고 56세 이상이 22.5%를 차지하였다. 지역의 경우 강원도가 0.7%, 경기도가 60.1%, 경상북

도가 1.4%, 대구광역시가 0.7%, 서울특별시가 23.2%, 세종특별자치시가 0.7%, 인천광역시가 10.1%, 전라남도가 

1.4%, 제주특별자치도가 0.7%, 충청남도가 0.7%를 차지하였다. 자녀유무의 경우 자녀가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55.1%, 자녀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44.9%를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가정주부가 6.5%, 계약직이 9.4%, 자영업

이 18.1%, 정규직이 53.6%, 그 외가 12.3%를 차지하였다. 수입의 경우 2019년 이후 소득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어 조사하였다. 150만 원 이하가 16.7%, 151-228만 원 이하가 5.8%, 

229-288만 원 이하가 15.9%, 289-342만 원 이하가 10.1%, 343-400만 원 이하가 14.5%, 401-453만 원 이하가 

5.8%, 454-514만 원 이하가 1.4%, 515-600만 원 이하가 5.8%, 601-755만 원 이하가 8.0%, 그리고 756만 원 이

상이 15.9%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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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연구에 활용된 개념변수(construct)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

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의해 도출된 결과는 아래의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독립변인으로 제시한 규범

과 태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 값은 인접한 횡축 및 

종축의 계수 값보다 크게 나타나야 판별타당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하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를 충족시켜 판별

타당성 또한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ATT SBN INT BHV

ATT 0.50

SBN 0.376** 0.744

INT 0.247** -0.005 0.740

BHV 0.216** 0.243** 0.214** 0.580

Means 3.70 3.480 4.470 3.76

S.D 0.73 0.780 0.510 0.76

Note1: *represents 1% significance level and ** represents 5% significance level

Note2: ATT: Attitude; SBN: Subjective Norm; INT: Behavioral Intention; BHV: Behavior

Note3: The numbers in bold type represents the AVE values

4.3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신뢰도 분석결과에 의하면, 분석에 활용

된 4개의 개념변수 모두 신뢰성 계수(Cronbach's α)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한 결과, 각각

의 측정항목들이 해당 변수를 설명하는t 값의 최소값은 3.24로 나타나 99%(p<.01)의 신뢰수준 임계치인 2.57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각 변인들을 설명하는 측정항목들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plained)이 

각각 0.7과 0.5 이상으로 확인되어 연구에 활용된 측정항목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범주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

러 본 연구는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2에서 제시된 상관관계 분석결과와 평균

분산추출값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 값은 인접한 횡축 및 종축의 계수 값보다 

크게 나타나야 판별타당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하는데(Hair et al., 2012),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를 충족시켜 판별

타당성 또한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하만의 단일요인검증(Harman's one-factor analysis)(1976)을 통해 통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하만의 단일요인검증은 통일방법편의가 존재하는지 검증하

기 위하여 가장 널리 쓰이는 검증 방식으로 모든 요인의 EFA를 확인하여 아이겐값이 1 이상인 요인의 수를 확인하

여 총분산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만약 통일방법편의가 존재하는 경우 단 하나의 요인만이 공분산의 50%이상을 차지

하게 된다. 분석결과, 4개의 변인들 모두 아이겐값(eigen value)이 1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어, 통일방법편

의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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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FA Result

Unobserved 

variable

Observed 

variable

Unstandardized 

Factor Loading

Std. 

error

Std. 

Loading
t

Critical 

ratio
CR AVE

Attitude

ATT1 1 - 0.888 0.888 -

0.73 0.5
ATT2 1.08 0.07 0.898 0.898 13.96

ATT3 0.74 0.07 0.706 0.706 9.65

ATT4 0.71 0.06 0.747 0.747 10.51

Subjective 

Norm

SBN1 1 - 0.737 0.737 -

0.92 0.744SBN2 0.82 0.15 0.569 0.569 5.34

SBN3 1.2 0.2 0.75 0.75 5.98

Behavioral 

Intention

INT1 1 - 0.595 0.595 -
0.85 0.74

INT1 1.378 0.42 0.788 0.788 3.24

Behavior

BHV1 1 - 0.675 0.675 -

0.81 0.58
BHV2 1.06 0.15 0.769 0.769 7.04

BHV3 1.04 0.15 0.749 0.749 6.95

BHV4 1.09 0.17 0.651 0.651 6.29

Note : ATT: Attitude; SBN: Subjective Norm; INT: Behavioral Intention; BHV: Behavior, CR: Construct Reliability,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4.4 모형 적합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분석결과, x^2(CMIN)=88.80(p<0.01), df=61, GFI= 0.92, AGFI= 

0.87, NFI=0.88, CFI=0.96, IFI=0.96, RESEA=0.05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의 기준치는 연구자들마다 제시하는 기

준이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x^2/df의 값이 3 이하, GFI, NFI, CFI, IFI 의 값이 0.8이상, RESEA 값이 0.05 

이하 일 것을 권장한다(Hair et al., 2012). 한편, x^2과 연관된 유의수준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고, x^2/df의 값이 

3 이하일 경우 연구모델이 수용할만한 것으로 권장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x^2/df 값이 1.456(p=0.012) 로 수용이 

가능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모형적합도가 기준치에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가설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규범이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여 새롭게 물 관련 주관

적 규범과 물 관련 태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H1로 설정하였으며, 물 관련 태도와 물 관련 주관적 규범이 행위의도를 

통하지 않고도 물절약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H5와 H6를 설정하였다. 기존 합리적 행위이론에 

따른 가설 H2, H3, H4에 추가적인 세 가지 가설을 합하여 총 여섯 가지 가설에 대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

석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태도와 규범, 행위의도, 행동에 대하여 총 19개의 설문문항을 설정하여 

총 138명의 일반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조사하였으며 분석한 여섯 가지 가설에 대하여 다음의 Fig. 

1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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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1: *represents 1% significance level and **represents 5% significance level

Fig. 1. Hypothesis Test Result

5. 결론 및 시사점

5.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Ajzen and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위이론을 차용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태도

와 주관적 규범을 분석하고, 소비자들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위의도로 이어지는지, 또 행위의도가 행동으로 이

어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기존 합리적 행위이론에 따르면 태도와 규범은 별개의 요인으로 취급되나, 본 연구

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규범이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여 새롭게 물 관련 주관적 규범과 

물 관련 태도의 관계를 분석하고(H1), 물 관련 태도와 물 관련 주관적 규범이 행위의도를 통하지 않고도 물절약 행동

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H5, H6). H1, H5, H6의 경우 원래 합리적 행위이론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

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요소 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새로운 관계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새로 추가한 

가설 중 H1과 H6가 채택되어 (1) 소비자의 주관적 규범과 물 관련태도의 관계와 (2) 물 관련 주관적 규범과 물 절약 

행동의 관계가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문적으로 흥미로운 관계를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관적 규범의 경우 물 관련 태도로 이어지나 물 관련 태도는 바로 물 절약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물 가치에 대한 행위의도를 통하여서 물 절약 행동으로 이어졌다. 물 관련 주관적 규범의 경우 위의 

결과와 반대로 물 관련 태도로 가지 않고도 바로 물 절약 행동으로는 이어졌으나, 물 가치에 대한 행위의도로는 이어

지지 않아 태도와 규범에서 상반된 관계가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합리적 행위이론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합리적 행위이론에 의하면 습관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행동의 원인이 되는 요인의 경우 의도를 통

하지 않고 우회해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물 관련 친환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물 

절약을 하기 위한 행위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물 절약 행동을 실천하게 되나, 물 관련 주관적 규범, 즉 물 절약 

지식이 많은 소비자의 경우 따로 물을 절약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 관련 지식이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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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소비자의 습관으로 녹아들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Levine and Strube, 2012). 결국, 소비자

의 주관적 규범과 소비자의 태도는 각각 다른 루트를 통해 물 절약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5.2 실무적 시사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주관적 규범과 소비자의 태도는 각각 다른 루트를 통해 물 절약행동으로 이어

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소비자의 물 절약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중 하나에만 치

중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에 모두 신경을 써야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물 관련 

태도의 경우, 물 관련 주관적 규범과 정(+)의 관계에 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물 관련 지식을 쌓게 

함으로서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물 관련 관심을 갖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익광고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예시로서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광고나 공모전 등을 들 수 있다. 일례로서 

최근에는 2021년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물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에 대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영상 공모전을 열

어 국민들이 물의 가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방안이 소비자의 수

자원 절약을 촉진 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 관련 주관적 규범의 경우 소비자들의 물 관련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 등에 수자원과 관련된 부분

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물 관련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정부분 물 관련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138명으로 비교적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설문 

응답자의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분석에 사용된 표본 중 남자가 그 중 67.8%로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늘리고, 성비가 균등하도록 조율한다면 더욱 정확성이 높

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나이나 지역, 자녀유무, 직업, 수입 등을 우리나라의 평균

값과 최대한 맞추어 일정하게 배분하는 할당표집(quota sampling)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수집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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